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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프러포즈]
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버릇이 있는 한 남자가 좋아

하는 여자에게 독하게 마음먹고 프러포즈했다.

“사실 난 말이야…, 그동안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

고 좋았거든. 그런데 이젠 슬슬 그만두고 싶어. 날 존

경해 주고 배신하지 않고, 날 완전히 신뢰해 주는 그

런 파트너가 있었으면 해. 그리고 그걸 꼭 너에게 부

탁하고 싶은데…... 어때?” 

그녀는 뜻밖에도 아주 흔쾌히 대답했다. 

“그래? 그러지 뭐!” 

여자의 응답에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

했다.

“정말? 정말이지?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?” 

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. 

“날 그렇게 못 믿냐? 내가 널 위해 그깟 강아지 한 마

리 못 사주겠냐?”

[대통령과 정신병원]
대통령이 하루는 정신병원에 시찰을 갔다. 모든 환

자가 복도에 일렬로 서서 큰소리로 외쳤다. 

“대통령 만세! 대통령 만세!” 

그런데 한 명의 환자만이 무표정하게 대통령을 바

라보지도 않았다. 대통령이 그를 발견하곤 병원 원

장에게 물었다.

“저 환자는 왜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요?” 

원장이 대답했다.

“그는 오늘 정신이 아주 정상이거든요.”

[아빠와 아들]
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드디어 퇴근한다. 피곤

하지만 방긋방긋 웃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발걸음

이 가벼워진다.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까지 마중 나온 

세 살짜리 우리 아들.

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나를 반긴다. 너무 귀여워

서 엄지손가락에 살짝 뽀뽀를 해줬다. 그런데 이 녀

석이 손가락을 계속 내미는 것이다. 

하하하…… 귀엽기도 하지. 이번엔 살짝 깨물어 주

었다.

아들 녀석이“어어∼”하며 손가락을 다시 내밀었

다. 하하하…… 귀엽기도 하지. 

이번엔 녀석의 손가락을 쭉 빨아주었지. 사랑스러

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이다. 이런 게 사랑이 아닐

까? 

부엌에서 일하다 나온 아내는 우리의 사랑에 질투

라도 하는 듯 표정이 밝지 못하다.

“여보, 이 녀석이 글쎄..… 자꾸 항문을 만진 손가락 

냄새를 맡아보라고……” 

아내는 그 말을 마치고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

갔다.

[습관]
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한 학

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다. 

학생 : 선생님!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

선생님 : 그래 다녀와라. 그런데 넌 쉬는 시간에는 

뭘 하고 수업시간이 되어 화장실에 가니?

학생 : 선생님! 저는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

습관이 있거든요. 

[8을 반으로 나누면]
선생님 : 8을 반으로 나누면 뭐지?

학생 : 가로로 말인가요, 세로로 말인가요?

선생님 : 그게 무슨 말이니?

학생 : 세로로 나누면 3이 되고 가로로 나누면 0

이 되지요.

[어떤 부부] 
장인 칠순잔치를 마치고 부부가 집에 가는 중 차 안

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. 

서로 말도 않고 썰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창 

밖으로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. 

아내가 남편에게 빈정대며 말했다.  

“당신 친척이잖아?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?” 

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그 개에게 소

리쳤다∼∼.

“반가워 처남!!!”

[부인하고만]
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식사를 

엄격하게 조절하고, 금주·금연을 하고, 충분히 수면

을 취하라는 주의사항을 들었다. 

“섹스는 어떤가요?”환자가 물었다. 

그러자 의사 왈,“반드시 부인하고만 하세요. 흥분

하면 안 되니까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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